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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친환경PVC 가소제사용

LG하우시스(대표 한명호)가 PVC (Polyvinyl Chloride) 바닥재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중단을 선

언했다.

LG하우시스는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프탈레이트(Phthalate)계 가소제를 2월 생산제품부터

PVC 바닥재에쓰지않기로했다고발표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PVC를 가공하기 편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첨가제이지만 장기간 인체와 접촉하면 내분비

계를교란한다는논란이있어인체유해물질로분류돼어린이용품, 화장품, 식품용기에사용이금지되고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인체 접촉이 많은 PVC 바닥재와 PVC 벽지 등 건축자재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를제한하는규제를마련하고있다.

LG하우시스는 관계자는“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 유해성 논란에도 기술과 비용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

었다”며“고객이 안심하고 바닥재를 쓸 수 있도록 친환경성이 뛰어난 프탈레이트 프리(Free) 가소제를 모든

PVC 바닥제에사용하겠다”고설명했다.

LG하우시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첨가되지 않은 바닥재에 Clean 표기해 판매하고 있으며, PVC의 유해성

때문에강화마루나목질바닥재에빼앗겼던시장을되찾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LG하우시스는 2009년부터 PVC 벽지에도프탈레이트가소제를사용하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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